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루닛', 미국서 의료영상 
진단 온라인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공개

11월 26일 미 시카고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서 공개 및 시연, 2년 연속 ‘주목할 만한 전시'
인공지능으로 흉부 엑스선 온라인 실시간 판독 및 진단...정확도 98%에 이르러...일반 공개

2017년 11월 26일 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루닛’이 11월 26
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신제품을 발표한
다. 전세계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 기간 동안 선보일 신제품은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로,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의료영상 진단 소프트웨어다. 현재 루닛 인사이트는 웹
사이트(https://insight.lunit.io/ 아래 사진)를 통해 일반 무료 접속 및 흉부엑스선을 이용한 주
요 폐질환의 실시간 진단이 가능하다.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한 유방촬영술용 솔루션도 내년 상
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루닛 인사이트 웹사이트에 의료영상을 업로드 한 뒤 몇초 안에 인공지능 진단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루닛 인사이트는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폐암 결절, 결핵, 기흉 및 폐렴과 
같은 주요 폐질환을 검출해낸다. 진단 결과에는 결함 위험 수준뿐 아니라 병변의 위치 또한 표시
해 보여준다. 진단 정확도는 98%에 이른다. 높은 정확도에는 루닛만의 독자적인 ‘딥러닝' 기술

https://insight.lunit.io/


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루닛의 기술력으로 인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소프
트웨어가 바로 이번에 선보일 ‘루닛 인사이트’다.

루닛 백승욱 대표(아래 사진)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의료 데이터 진단과 해석에 있어 앞서나가
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루닛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 의
료영상 진단 및 치료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환자들을 위해 더욱 정확하고 일관되며 효율
적인 임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도록 의료진에게 힘을 실어주고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루닛과 서울대학교 병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는 폐결절의 경우 루닛 인사이트를 통
해 진단했을 때 흉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19명의 의사들의 판독 성능을 모두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내과의같은 경우 최대 평균 14%의 판독 성능 향상을 보였다.  

루닛 인사이트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될 RSNA는 북미 최대의 영상의학기기 전시회로, 전세계
의 영상의학 전문가는 물론이며, 영상의학기기를 다루는 기업체도 주목하는 행사다. 지난해의 
경우 136개국 출신 5만4000여 명이 몰렸다. 루닛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가하며, 2년 
연속 ‘주목할 만한 전시'로 선정됐다. 루닛 부스는 물론,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 (Nuance 
Communications)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시스템에서도 루닛 인사이트를 시연해 볼 수 있다.  



백승욱 루닛 대표(왼쪽)와 김민성 메디컬 디렉터가 루닛 인사이트의 진단 내용을 검토중이다. 

전시 기간 중 11월 28일에는 루닛 서범석 의료담당 이사가 발표 세션에 초대되어 ‘루닛 인사이
트'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세션을 통해 루닛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결과
물 총 3편을 발표하게 된다.

2013년 설립된 루닛은 올해 CB인사이트가 선정한 ‘AI 100대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
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국제 헬스케어 산업을 변화하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루닛은 
2015년 이미지넷(ImageNet/5위), 2016년 TUPAC(1위), 올해 카멜리온(Camelyon/2017
년 11월 현재 1위) 등 이미지 인식 기술을 평가하는 주요 국제 경연대회에서도 상위권에 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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